
 급작스럽게 닥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교직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근무에 투입되었다. 비상 

근무에 투입되는 시간 동안 행정 서비스는 지연되었고 연구가 중단되었다. 대

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이란 터널의 출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력과 연구력

의 손실이 기한 없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방학도 없이 적은 인원으로 배로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 부서들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며 지쳐

가고 있고 빼앗긴 시간만큼 대학의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언제까지 교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부과하며 대학의 역량을 저하시킬 것인

가?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요령도, 매뉴얼도, 전례도 없었기에 대응이 능동적

이고 빠른 교직원이 비상근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는 위기 단계별 요령이 숙지되었다. ‘비상’이 ‘일상’이 되는 과정에서 매

뉴얼과 안전 수칙이 마련되었다. 교직원이 아닌 외부 인력도 건물 출입구에서 

얼마든지 방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다.  

 다른 대학처럼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코로나 비상근무를 맡기고 교직원을 

행정 사무실과 연구실로 되돌려 보내 그 시간 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더 중요

하고 시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2021학년도 본예산에 

코로나19 외부 인력 비용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비상’이라는 말로 교직원의 특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지 말라. 

지난 10개월 동안 교직원이 무보수로 비상근무를 서며 대학 당국이 대책을 내

놓을 시간과 비용을 벌어 주었다. 이제 대학이 ‘비상’을 ‘일상’으로 바꾸

기 위한 대책과 예산 계획을 내놓을 때이다.

코로나 비상근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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